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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는 현재 EU라는 조직을 통해 유럽이 각각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집합체로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도 NAFTA라는 체제로 아메리카 대륙의 자유 무역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써, 서로 협력과 상생보다는 경쟁과 공격을 하며 으르렁 대는 관계로 지내왔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및 EU같은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단체가 생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지어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에게 강연을 들으면서 아시아공동체 이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각 나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에서 일본대사관에서 오신 강연자와 중국대사관에서 오신 강연자의 강의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분들의 강연을 통해 그 나라들과 한국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 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나라가 현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알게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 아시아공동체라고 하면 한,중,일3개국의 공동체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김용기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ASEAN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이 ASEAN 국가들에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 삼성이 공장을 중국에서 대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의는 학생들의 견문과 시야를 더 넓혀 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에서 각 나라의 특징 및 현 상황만을 다루지 않고, 국제이주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2명의 강연자들이 다루어 주셨다. 통신기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이것에 대한 현재의 상황 및 현상과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국제적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나는 아직도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과 같은 공동체를 달성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동아시아 국가인 한,중,일 간에는 아직까지도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는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중국은 반미적인 성격을 띈 국가이고, 한국과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공동체론과 같은 수업이 각 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각 국의 사람들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는 하나의 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간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저로서는 수업의 이름이 흥미를 유발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흥미가 간 만큼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굉장히 기분이 좋다. 미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일하며 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는 데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